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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서울행정법원〉

서울행정법원 행정8부(재판장 이정희)는 직

장 상사와 둘이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다 

쓰러져 숨졌다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

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.

A씨는 2020년 10월22일 직장 상사와 회식

한 후 귀가하는 중에 쓰러졌다. 뇌출혈 진단을 

받은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, 작년 3월15일

에 숨졌다.

A씨 유족은 “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망이

다.”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

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. 그러나 근로복지

공단은 “사업주 지시로 이뤄진 회식이 아니라

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.”며 거부해, A

씨 유족이 소송을 냈다.

재판부는 ‘A씨가 상사와 둘이서 회식했지

만, 이 자리 역시 업무의 연속’이라며 “업무상 

재해에 해당한다.”고 판결했다. 재판부는 “A

씨와 상사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 보여 ‘사적 

관계’에서 이루어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

렵다.”고 했다.

재판부는 “원래 이 자리엔 5명이 참석할 예

정이었지만 2~3차례 미뤄졌고, 다른 직원들

을 대표해 A씨가 참석했다.”며 “상사가 다른 

일반인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, A씨가 

여기에 맞춰 마시던 중 불가피하게 과음한 것

으로 보인다.”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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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분 없는 상사와 술자리 후 사망… 

법원 ‘업무상 재해, 유족급여 줘야’


